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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주일 예배 2026년 4월 5일 오후 1시         인도/박화신 목사  반주/김현경  

  찬양과 경배 / 다같이  

  기도 / 한미숙 권사                                                                                                                                                                                                                   

  성경 봉독 / 마태복음 26장 36-46절 / 다같이  

  성가대 찬양 / 예수 다시 사셨네  

  말씀 선포 / 비아토르, 순례자 / 박화신 목사 

  성찬식 / 생명의 주여 면류관 / 찬송가 154(신) 139(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주님께 영광 / 찬송가 165(신) 155(구)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생명샘 장로교회 2026년 표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교회    막1:15 

1.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든 사람 앞에 동일한 방

식으로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 뜻을 풀어 설명

하시며 은혜로 깨닫게 하셨지만, 마음이 완고하고 닫힌 이들에게

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단순한 지

식이나 정보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듣고 은혜를 구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열리는 영적 실재임을 보여 줍니다. 말씀은 귀로

만 듣는다고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 

말씀에 삶으로 응답할 때 비로소 그 깊은 뜻이 우리 안에 살아 움

직입니다. 

 

2.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적과 유익, 흥미와 감동에만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참된 제자는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고, 마음의 완고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사람입니

다. 말씀을 통해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찔림을 받

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경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순종하는 자의 것입니다. 

 

3.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수준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더 분명히 열립

니다. 듣기만 하는 자에게는 말씀이 점점 멀어질 수 있지만, 마음

을 열고 은혜를 구하며 삶으로 응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듣는 

자를 넘어 순종하는 제자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은

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 늘  설 교  말 씀 요 약 

1.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진짜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를 앞두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솔직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두려움이 없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순종임을 보여줍니다. 

 

2. 예수님은 두려움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길을 통해 부활을 경험하셨습니다. 부활은 고난과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순종 속에서 이루어지는 승리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려움과 의심이 우리의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의 과정의 일부임을 깨닫게 합니다. 

 

3.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비아토르 Viator(길 위의 순례자)입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겟세마네와 같은 순간을 마주합니다. 두려움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하고,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며 걸어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의 

생명과 소망에 참여하게 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난 주일 설교 

하나님 나라의 

비밀  
 

막 4:10-12  



 2018년 4월 8일 오후 1시                 

 

2020년 3월 15일 오후1시 

 

 

 

 

 

 

 

 

 

 

 

1. 생명샘 장로교회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2. 2026년 교회 표어를 ‘복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교회’로 합니다.                            

복음을 말로만 고백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오늘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교회의 정체성을 담은 표어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와 말씀, 교제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3. 교회 홈페이지에 실리는 매일성경을 통해 말씀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4.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는 사도행전 성경공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이번 금요일 12,13장 공부합니다).  

 

5. 오늘 주일, 부활 주일입니다. 영원한 승리를 확신하며 기쁨으로 감사의 예배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6. 4월 25일 토요일 각 목장 모임을 갖습니다(목자 모임은 4월 19일 주일 예배와 

친교 후에 갖겠습니다).  

 

 

 

 

  

 

 

 

 

 

생    명    샘    소    식  

  4월   예 배 위 원 

안 내                     박래석                                김정신 

기 도 한미숙(5)       조창(12)       박승화(19)      한광기(26)     

교        회        모        임        안        내 

주일 예배 EM 예배 교회 학교 EM 

성경공부 

금요 성경 공부 목장 모임   제직  

성경 읽기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3시 

금요일                        

저녁 8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승리이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자기 뜻을 이기신 승리였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마지막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이미 순종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은 그 순종이 결코 패배가 아니었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부활주일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참된 승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지 않고, 주님의 뜻에 나를 

드리는 데 있습니다. 때로는 십자가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드려진 순종은 결국 부활의 열매를 

맺습니다. 


